
ê¹��ì¤�_16-5M MP4 [¨ë�¤�ì� �ì���ì ë§�ë�¼!].pdf[2019-11-04 오전 11:40:25]

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김원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어의 제6강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평가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얽매여서 타인의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다음에 또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순리대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죠. 우리가 논어 첫머리에서 나오는 공자의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인부지이불온이면 불역군자호.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온,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온이라는 글자 아세요? 혹시

성낼 온 자인데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부글부글 끓는 듯한 표정을 내지 않으면 군자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평생을 이 공자께서

주변에 나라의 군주들에게 어찌 보면 이렇다 할 만한
벼슬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를

지휘하면서도 덜 인정받았던 공자 자신에 대한 약간의 한탄도
배어 있지만 이 얘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어찌 보면 사람의 본심이지만
그러한 지나친 욕망을 버려야만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된다라는 이야기겠죠. 특히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공자는 어찌 보면 과시욕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자아가
위협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겠죠. 공자의 말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을 학이편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환인지부기지하고 환부지인야라.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라.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네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알아줄 수 있도록 네 스스로 노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걱정할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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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 것을 공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혼돈합니다.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우쭐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울해하고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중국을 자주 가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메이꽌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즉, 너랑 나랑 상관없어. 나 이 문제에 대해서
상관없어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선과 관심 따위에는

나는 신경 안 써라는 의미가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랑 좀
다르죠. 저는 중국 사람들 우리랑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제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불환무위하고 환소이립하라. 즉, 불환무위, 자리가 없다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거기에
설 수 있는 발을, 설 수 있는 까닭을 걱정해라. 그다음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불환막기지하고 구위가지야. 그들이 알아줄 수 있게 되기를

구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억지로 위에 거는
네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자리 탓하지 말고 아래 구절,

불환막기지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능력이 충분히 돼서 그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자리를 줄 때까지 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자께서는 무위, 자리가 없는 거.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능력은 있는데 왜 여기까지 승진 못했지? 나 능력 있는데

왜 내가 이 자리밖에 못하지? 하면서 자리 걱정을 많이 하죠.
자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자리가 내가 예측한 거보다

또는 내가 생각한 거보다 낮아진 거 또는 낮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불만을 품고 하는데 공자는 거기서 소이립, 설 수

있는 이유와 까닭을 알아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보이지만 분명 공자가

봤을 때는 자리가 없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랑
같은 개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공자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군자는 능력이 없는 것을 근심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거기서도 이것은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왈 군자는
병무능언이요. 불병인지불기지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남을 탓하는 것 즉,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탓하지 말고 능력 부족을 탓하라는 공자의 말. 이 말은 어찌

보면 냉정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대단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렇다면 공자가 이 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공자가 진나라에 갔을 때입니다. 진나라에 갔는데 양식이
마침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수행하던 제자들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먹을 것도 없죠. 그다음에 병도 못 고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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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용감무쌍한 자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한마디 던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자도 곤궁해질 때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군자는 곤궁함을 곤궁해도 즉, 굳게
지키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아무것이나 한다. 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남 자 있잖아요. 넘칠 남 자.
아무 짓이나 한다 이거죠. 즉, 군자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즉, 군자는 군주가 자기에게 자리를 주든 안 주든 또는
남들이 알아주든 않든 간에 자기의 분명한 소신을 갖고

행동한다. 그러나 소인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의 소신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자기의 소신을 버리고 지조와 절도를 또

잃어버리고 꿋꿋함을 못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또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남들이 평가해주지 않는다고 푸념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자, 진정한 고수는 어떻죠?
남이 알아주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다 보면 언젠가 진면목이 찾아오죠. 논어의 구절에서
한 해의 추위가 찾아온 다음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한연후지 송백지후조야라는 구절인데요. 사람의 진가라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세상에 이름이 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또 지식인들 아니, 여러분들도 남들이 알아주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갖고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자리가 없다고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타인을 비판하고 또 자신을 자학하고 스스로 자학하고
이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은 세한연후지

송백지후조라고 하는 말은 공자가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다짐한 말이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써는 분명히 허명을

경계하고 거기서 어떻게 자신이 행동을 하면 결국은 훗날
훌륭한 자신의 진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직장인 여러분들께서도 늘 타인과 나 사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빨리 인정받고 빨리 자리를 갖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긴 안목과 긴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자리와 알아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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